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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mong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study randomly sampled subjects from a group of 150 dental hygiene students 

attending the Chungcheong are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trainees experienced a level of incivility of 1.69, and their level of coping with the 

resulting stress was 2.58. The study found significant results in terms of gender,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when examining the incivility experienced by trainee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hes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voidance focus among 

the sub-domains depending on the grade, number of practicum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dditionally, the problem-solving focus showed significant results depending on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he incivility experienced by traine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voidance-oriented coping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r=.268),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r=–.045), and problem-solving-oriented 

coping (r=–.034)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If you find yourself in a situation where you 

encounter incivility, it is believed that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and assertiveness training can help 

you respond more actively instead of passively, which is an avoidance-oriented approach.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schools and training organizations should collaborate to establish an official 

reporting system to ensure that any instances of incivility experienced by trainees are not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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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은 모든 교과목의 통합체

로 학생이 교내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실제

적인 업무 경험을 통해 직접 관찰, 수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된다(Shim, 2021). Brown(1960)에 

의하면 임상실습 교육이란 강의실의 이론 교육을 보

충, 통합하고 활용하여 기본 이론의 원리를 현장에서 

응용케 하며, 개인적 특성을 가진 환자들의 신체적, 정

신적, 정서적 및 영적 보건의료를 파악하여 간호 계획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한 의료팀과 협조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직접 서

비스와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계획

하고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임상실습 경험

은 학생들이 지식을 통합하고 전문적 역할을 사회화

하고 가치를 습득하기 때문에 전문직 교육의 심장으

로 묘사되고 있다(Mackie, 1973). 

하지만 낯선 실습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

은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학과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거나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 자

신의 역량이나 진로를 의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Choi and Lee, 2017; Kim et al, 2017). 고도의 긴장

감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새로워진 업무지식과 정보,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Yoon 

and Kim, 2011), 복잡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한 육체

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노동인 감정노동까지 수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Lambert et al, 2007). 이러한 불

편한 실습 환경에서 무례함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경

험을 접하게 되면 자신감이 저하되고, 정신건강과 전

문직관 형성,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들이 있다(Hong et al, 2016; Kim et al, 2017; 

Koo and Kim, 2020).

무례함은 비의도적이고 불명확한 행동 특성들로 

인해 쉽게 간과되거나 잘못 해석되기 쉬운 현상이

며, 신체적 폭력 등과 달리 관대하고 소극적으로 대

처되어 진다(Andersson and Pearson, 1999; Jung 

et al, 2013).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

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강도가 낮은 반사회적이고 일탈된 행동을 의미한다

(Andersson and Pearson, 1999). 이러한 무례함을 

임상실습에서 경험하게 되면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

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

다. 

임상실습에서 무례함을 경험한 치위생과 학생은 스

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

한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보다 주

어진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가 중요하며(Hwang, 2011; Yeon, 2011), 스트레스

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삶

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Koo and Kim, 

2020).

대처는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적응하려는 개인

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며 개인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문제나 상황에 대해 문제해결중심 대처, 사회

적 지지추구대처, 회피중심 대처를 함께 사용하여 적

응의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Lazarus and Folkman, 

2001). 사용하는 대처 기술이 늘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의 경과나 개인의 경험 및 상황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변할 수 있다(Lee, 2022). 어떤 문제

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대처 전략을 늘리는 반면 문제

를 수용해야 한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문제로부터 거

리를 두거나 회피하려는 대처전략을 늘린다(Folkman 

et al, 1986).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

한 반응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스트레스 사건 속에서 자신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대응적 행동을 의미한다(Billings and Moos, 

1984).

치위생과의 경우 임상실습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과로 실습기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학생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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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상실습과 스트레스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으나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와의 상관성을 알아본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경

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

례함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법과의 관련성을 알

아보고 향후 임상실습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자료는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치

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 추출하

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4일

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

해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과 동의를 안내한 후 조사하

였다. 표본 크기의 근거는 G 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8, 효과크기 0.25를 기준으로 123명이 산출

된 것이다. 최종 표본은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무례함에 관한 연구도구는 Anthony 등(2014)이 

개발한 Th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or (UBCNE) 문항을 Jo와 Oh(2016)가 번역하

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K-UBCNE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배

타, 멸시, 거절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위생

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의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Jo와 Oh(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도구는 Shin과 

Kim(2002)이 개발한 한국형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

지(Korean Coping Strategy Indication, K-CS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선행연구에서Chronbach’s α는 사회적 지지추구 

.93, 문제해결중심 .89, 회피중심 .84였으며, 본 연구

에서의 Chronbach’s α는 사회적 지지추구 .93, 문제

해결중심 .96, 회피중심 .90으로 나타났다.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최근 실습기관, 총 

실습횟수, 치위생과 선택 동기, 임상실습 및 전공 만족

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과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ne 통계량을 사

용하여 등분산 검정을 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분석

을 통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무례함의 

하위영역과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영역과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

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시행하였으

며,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IBM,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정도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 정도는 1.69이었으며, 하위

영역으로는 멸시가 1.82로 가장 높았다. 실습생이 경

험한 스트레스 정도는 2.58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문

제해결 중심이 2.84로 가장 높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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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임

상실습 및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임

상실습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하위영역인 

배타, 멸시, 거절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며, 임상실습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하위영역에 대한 점

수가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

습이 매우 불만족한 경우 배타 2.91, 멸시 3.24, 거절 

2.62였으며, 임상실습이 매우 만족한 경우에는 배타 

1.10, 멸시 1.13, 거절 1.14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

족도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

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생이 경험한 스트레스 

대처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실습 횟수,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하위영역 중 회피 중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전공 만족도에 따라서는 문제해결 중

심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회피중심의 경우 2학년

이 1.98. 3학년이 2.27이었으며, 1회 실습을 한 경우 

1.95, 3회 실습을 한 경우 2.30으로 학년과 실습 횟수

가 높을수록 회피중심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전공 만

족도의 경우 만족도가 낮을수록 문제해결 중심 점수

는 낮았으며,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중심 

점수는 높았다(Table 3). 

4.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회피 중심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r=.268)를 보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스트레스 대처 

하위영역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게 

되는 무례함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

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의 경우 4점 만점에 

1.69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멸시가 1.82로 

가장 높았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는 5점 만점에 무례함에 대한 점수가 1.81, 멸시

는 2.09였으며(Shim, 202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무례함이 1.58 (Kwak et 

al, 2021), 5점 만점에서는 2.63으로 나타났다(Koo 

and Kim, 2020). Anthony 등(2014)에 따르면 간호

사들은 실습생들을 교육 대상자로 인식하기보다 자신

들의 업무에 방해자로 생각하여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공격적이고 예의 없게 대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과와 치위생과의 경우 임상실

습을 통하여 전문가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그 환경에

서만 습득할 수 있는 사회화를 겪어야 하는데 긍정적

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습득하

는 것 같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중 직면하는 스트레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문제해결 중심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이 각각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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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정도

Variable M±SD

무례함 1.69±.750

   배타 1.68±.759

   멸시 1.82±.927

   거절 1.58±.724

스트레스 대처 2.58±.547

   사회적지지 추구 2.79±.681

   문제해결 중심 2.84±.696

   회피 중심 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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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17), 1.83 (Koo and Kim, 2020)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문제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에는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대처 전략을 늘린

다(Folkman and Lazarus, 1986). Lazarus(1993)는 

상황마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다변하는 

상황에서 대처방법의 원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무례함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소극적인 대

처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처를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과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대처를 유연

하게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Lazarus, 1993)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도 무례함에 대하여 다양한 대처를 함

께 사용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무례함의 하위영역인 배타, 멸시, 거절이 낮

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 만

족도가 높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수자의 역할이, 임

상실습 만족도가 높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치과위생사

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임

상에서 치위생과 실습생으로서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키워준다면 올바른 치과위생사의 가치관 확립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기대, 만족도를 저하시키므로 이를 위한 관리와 방안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스트레스 대처 중 회피

중심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무례함을 많

이 경험 할수록 사회적 지지추구와 문제해결 중심 대

처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대처를 많

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의 결과에서는 임

상실습 중 직면하는 스트레스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무례한 상황에서

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회피중심 대처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Leiter, 1991) 무

례한 상황을 실습생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

단하여 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urtis 

등(2007)은 임상실습지에서 스텝과 실습생 간에 발

생하는 충돌 상황은 학생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태도

를 취하게 하고, 인내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면 임상실

습을 마치게 되므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반

복적으로 무례함에 노출이 되게 되면 무례함을 학습

하게 되어 자신도 무례함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Andersson and 

Pearson, 1999) 긍정적이고 건강한 임상실습 환경 조

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과 학생이 실습기관에서 경험한 무례함은 진

로선택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회피중심 

전략인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

하다. 또한 실습생들이 경험하는 무례함을 간과하지 

않도록 학교와 실습기관이 협력하여 공식적 보고 체

계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Hong 

et al, 2016).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

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으며 추후에는 전국 치위생과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치위생과 실습생이 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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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

무례함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

무례함 1

사회적 지지추구 -.045 1

문제해결 중심 -.034 .754*** 1

회피 중심 .268** .351*** .315*** 1

Data was analysed by pearson correlation statistics. 

**p<<0.01, ***p<<0.001.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경험하는 포괄적인 무례함에 대

한 다각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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